
코로나19의 장벽을 뚫고 10년 만에

한일 축구대표팀 평가전이 열린다.

대한축구협회는 10일 일본축구협

회와 25일 일본 요코하마의 닛산 스

타디움에서 국가대표 평가전을 치르

기로 합의했다 라며 킥오프 시간은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고 밝혔다.

친선경기로 치러지는 한일전은

2011년 8월 일본 삿포로 맞대결(0-3

패) 이후 10년 만이다.

한국은 역대 한일전에서 42승 23

무 14패로 앞서고 있다. 이번 한 일

전은 역대 80번째다. 일본 원정으로

치른 30경기에서도 한국은 16승 8무

6패로 우세했다.

이번 한일전은 코로나19로 2022 카

타르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 일

정이 6월로 미뤄지면서 전격 성사됐다.

일본축구협회 실무진이 먼저 평가

전을 열자는 제의를 했고, 정식 공문

이 대한축구협회에 도착했다. 연합뉴스

어느 팀이 우승하든, 여자프로농구에

새 기록을 남긴다.

이변의 주인공 정규리그 4위 용

인 삼성생명과 대역전극을 노리는 2

위 청주 KB의 2020-2021시즌 챔피

언결정전(5전 3승제) 3차전이 11일

오후 7시 청주체육관에서 열린다.

용인체육관에서 열린 1, 2차전에

서는 올 시즌 최고의 반란을 일으키

고 있는 삼성생명이 모두 승리했다.

1차전에서 KB를 76-71로 꺾은 삼

성생명은 9일 열린 2차전에서 연장

접전 끝에 84-83으로 승리, 챔프전 2

연승을 달렸다.

삼성생명은 플레이오프에서 1위

팀 아산 우리은행에 1패 뒤 2연승을

거둔 것을 포함하면 포스트시즌 4연

승을 기록 중이다. 정규리그에서도

하지 못했던 4연승이다.

2006년 여름 리그 이후 챔피언결

정전 우승컵을 들어 올리지 못한 삼

성생명은 이제 1승만 더하면 15년

만에 정상에 오른다.

5전 3승제 도입 후 역대 챔피언결

정전에서 1, 2차전 연승을 거둔 팀이

우승한 건 총 12회로 확률은 100％

였다. 하지만 삼성생명은 동시에

0％ 의 확률에 도전한다.

1998년 출범한 여자프로농구에서

정규리그 4위 팀이 챔프전 우승을 거

머쥔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삼성생명이 KB를 잡으면, 여자프

로농구 사상 최초 정규리그 4위 팀의

챔피언결정전 우승을 기록하게 된다.

벼랑 끝에 몰린 KB 역시 0％의 확

률과 싸운다.

올 시즌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혔던

KB는 정규리그 1위를 우리은행에 내

줬고, 챔프전에서도 2연패를 당해 삼

성생명에 우승을 내줄 위기에 처했다.

역대 28차례의 챔피언 결정전에서

2차전을 연속으로 내준 뒤 3연승을

따내 우승한 팀은 없었다. 그 희박한

가능성에 KB가 도전장을 내민다.

KB는 삼성생명과 올 시즌 정규리

그 상대 전적에서 5승 1패로 앞선 만

큼 객관적인 전력에서도 밀리지는

않는다. 연합뉴스

양효진(32 현대건설 사진)은 2009-

2010시즌부터 2019-2022시즌까지

11시즌 연속 프로배구 여자부 블로

킹 1위 자리를 지켰다.

하지만 프로배구 도드람 2020-

2021시즌에는 블로퀸 자리는 선배

들에게 내준다.

양효진은 지난 9일 인천 계양체육

관에서 열린 흥국생명과의 방문 경

기가 끝난 뒤 생각보다 길게 1위 자

리를 지켰다. 블로킹 1위 자리를 내

준 건, 전혀 아쉽지 않다 며 언니들

이 블로킹 1위 자리를 다투는 게 신

기하다. 나도 이제 꽤 나이를 먹은

선수인데, 선배들이 몸 관리를 하는

걸 보면 놀란다 고 했다.

베테랑 센터들의 블로킹 대결이

양효진에게도 좋은 자극제가 됐다.

10일 현재 여자부 블로킹 1위는

불혹의 센터 정대영(41 한국도로

공사)이다. 정대영은 세트당 0.718

개의 블로킹 득점을 올렸다.

정대영의 뒤를 한송이(37 KGC인

삼공사)가 추격 중이다. 한송이는 세

트당 블로킹 득점 0.709개를 했다.

양효진은 블로킹 득점 0.517개로,

이 부문 7위다.

개인 통산 세트당 블로킹 득점이

0.827개일 정도로 무시무시한 블로

킹 능력을 과시했던 양효진은 2020-

2021시즌 초반에 극도로 부진했다.

양효진이 고전하자, 현대건설도

뒤로 처졌다. 하지만 최근 경기력은

상위권 팀 못지않다.

현대건설은 5일 2위 GS칼텍스와

풀세트 접전(2-3 패배)을 펼치더니,

9일 1위 흥국생명은 3-1로 꺾었다.

선배에게 얻은 자극과 팀 성적에 관

한 아쉬움을 담아 양효진은 2021-

2022시즌으로 시선을 옮긴다. 연합뉴스

강등 한 시즌 만에 프로축구 K리그1

로 돌아온 제주 유나이티드가 남기

일 감독 표 압박 축구 로 초반 선전

을 펼치고 있다.

제주는 지난 9일 제주월드컵경기장

에서 열린 포항 스틸러스와의 K리그

1 3라운드에서 1-0으로 승리, 1∼2라

운드 무승부 뒤 시즌 첫 승을 거뒀다.

성남 FC와의 1라운드 0-0 무승부

를 기록한 제주는 디펜딩 챔피언 전

북을 상대로 시즌 첫 득점을 올리며

1-1로 비기더니 지난 시즌 3위팀 포

항을 잡고 무패 행진을 이어갔다.

개막 이후 3경기에서 2득점 1실점

으로 승점 5를 쌓아 철저히 실리를

챙겼다. 특히 포항전에서 제주는 상

대를 정신없게 만드는 압박으로 지

난 시즌 K리그1 최다 득점(56골) 팀

인 포항을 꽁꽁 묶어 눈길을 끌었다.

선발 스리톱으로 나선 공민현, 자

와다, 이규혁부터 강하게 압박을 시

작해 스리백과 양쪽 윙백에 이르기

까지 엄청난 활동량을 뽐내며 포항

의 패스를 번번이 끊어냈다. 경기 시

작 19분 만에 정운의 중거리포로 리

드를 잡은 것도 호재였다.

공격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던 일

류첸코, 팔로세비치가 떠났다지만 1

∼2라운드 5골을 몰아치며 연승을

거뒀던 포항은 제주의 질식 수비 에

기세를 잇지 못했다.

K리그2 우승을 차지한 지난해 제

주는 최다 득점 2위(50골)로 공격도

훌륭했지만, 실점(23골)이 가장 적

은 팀이기도 했다. 조직력과 압박을

중시하는 남 감독의 축구가 제주에

서의 두 번째 시즌에 접어들어 1부

무대에도 안착하는 모습이다.

돌아온 만큼 1부에 잘 적응하고,

강팀과 맞붙었을 때도 물러서지 않

고 제주만의 축구를 하고 싶다 는 구

상이 맞아떨어져 가고 있지만, 남 감

독은 지금은 선수들이 경쟁력을 발

휘하도록 팀을 계속 만들어가는 중

이라고 강조했다.

2득점이 수비수의 원더골 로만

나온 건 아직은 아쉬운 부분이다. 공

격 쪽에선 외국인 선수 3명이 완전히

가동되지 않아 100% 전력을 갖추려

면 시간이 다소 필요하다.

제주는 올해 외국인 선수 진용을

완전히 새로 짰는데, 세 명 중 폴란

드 연령별 대표 출신으로 관심을 끈

공격수 자와다만 K리그에 데뷔했다.

1∼2라운드 교체로 나섰던 자와다

는 포항전에 처음으로 선발 출격, 골

을 터뜨리진 못했으나 후반 30분까

지 무난하게 소화했다.

남 감독은 자와다에 대해 보완할

점은 보였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좋

아지는 게 보였다. 다음 경기에도 충

분히 쓸 수 있는, 활약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을 보여줬다 고 평가했다.

남 감독은 마음 같아서는 모든 선

수를 바로 가동하고 싶지만, 아직 훈

련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부상 우려

도 있으니 조심스럽게 투입하며 팀

원들과 호흡을 맞출 수 있도록 하려

고 한다 면서 세 명 모두 정상 가동

되려면 3월은 지나야 하지 않을까

라고 내다봤다.

K리그1 복귀 시즌의 스타트를 성

공적으로 끊은 제주는 13일 대구 FC

, 16일 울산 현대와 원정 경기를 치

르고, 20일엔 광주 FC를 안방으로

불러들인다. 연합뉴스

2021년 3월 11일 목요일 7

남기일표 압박 축구 K리그1 재상륙

블로퀸 양효진 언니들 정말 대단해요

지난 9일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1 제주-포항 경기에서 제주 수비수 정운(왼쪽 첫번

째)이 전반 19분 중거리슛으로 골을 터트리고 환호하고 있다.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서효원의 눈빛 9일(현지시간)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2021시즌 WTT(월드테이블테니스) 콘

텐더 여자 단식 32강전에서 서효원이 집중력 있는 서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